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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은 복합적인 장소다. 친근하다가도 생소하고, 아름다우면서도 두렵고, 모두가 공유하는 사회적 장소이면

서도 지극히 개인적인 장소이기도 하다. 자연은 특정한 시. 공간 속에서 매번 다르게 이해되어왔으며 역사적, 

문화적 해석에 의해 또 새롭게 환생한다. 자연은 거대한 텍스트며, 실존의 場이자 심미적 공간이기도 하고, 

동일 문화권 내의 구성원들에게 유토피아 像을 심어주었다. 무엇보다도 하늘과 바다, 숲과 나무는 원초적으

로 신화의 배경 무대다. 우리 모두 저 자연으로부터 태어나 여기까지 왔을 것이다. 그래서 새삼 자연 앞에 

서면 자신의 근원에 대해 불현듯 생각에 잠기는 지도 모르겠다. 아득한 시간의 지층과 결을 간직하면서   

지금의 나를 부풀어 올려낸 존재에 대해서 말이다. 

시골에서 자연과 함께 한 유년시절의 추억과 경험은 이정록 사진의 근원이다. 그의 정신적 토양인 자연/땅의 

힘, 그 집단 무의식, 한국인에게 아키타입화 된 풍경, 그의 고향 남녘땅이 소재이다. 그 사진은 민족고유의 

선험적 미의식의 재현이기도 하다. 근작은 납작하게 엎드려 누운 땅(밭), 갯벌, 고인돌이 놓인 대지, 대나무 

숲, 그리고 커다란 나무 한 그루 놓인 강가 등 적막하고 다소 숭고함이 피어 오르는 공간에 누드나 ‘원구’들

이 배치되었다. 

풍경으로부터 연유하는 상상, 영감을 불러일으킨 환영의 가시화이다. 그것들은 현실과 비현실, 실재와 가상, 

의식과 무의식, 이성과 영성이 혼재하고 있다. 그래서 경계가 모호하고 가늠하기 어렵다. 그의 ‘신화적 풍경’ 

작업은 특정장소나 사물에 정신적이고 영적인 상상을 부여 해 그 자신이 보고 싶고, 보았다고 여겨지는 것

을 재현한다.  

 “나는 햇살 좋은 날, 영겁의 세월을 고스란히 간직한 듯한 광활한 갯벌이나 해뜨기 직전의 안개 자욱한   

호수 같은 풍경을 대할 때면 하늘에서 신령스런 알이 내려와 우리 미래를 감당해 낼 그 누군가가 탄생할 것 

같다.” (작가노트) 

작가는 자신의 머릿속에 학습되고 각인된 전통 문화적 재현이 아니라, 프로토타입의 신화모티프로로 ‘현대성

을 가진 신화적 분위기의 표현’을 추구하고 싶은 것 같다. 자신이 현실세계를 넘어 피안의 세계로 들어가려

는 듯, 자신이 자연으로부터 받은 감응을 전하는 도구가 되고 싶은 듯,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느낀 감정과 

일치하기를 원하는 듯, 그는 이 ‘신화적 풍경’으로 보는 이의 눈을 자극하거나 감성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어루만지는 치유의 풍경이 되고자 하는 것 같다. 


